
카카오I의 추천 엔진 : 뉴스 적용 사례(루빅스)

루빅스 시스템의 개요

루빅스(Real-time User Behavior-based Interactive 

Content recommender System, RUBICS)는 2015년 

6월부터 다음모바일메인 뉴스에의 적용을 시작으로, 현재는 

다음모바일메인의 뉴스/연예/스포츠를 비롯한 대부분의 탭, 

다음PC메인의 뉴스/연예/스포츠, 카카오톡 채널 등에 적용되어 

서비스되고 있는, AI 기반의 콘텐츠 추천 시스템이다. 루빅스의 

도입으로 이용자들은 동일한 뉴스 서비스 화면에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각 이용자의 관심사에 맞는 뉴스들로 이루어진 개인화된 

뉴스 서비스 화면을 소비할 수 있게 됐다.

 루빅스는 2015년 6월부터 다음 모바일 메인 뉴스에 처음 

적용됐다. 루빅스 도입 이후, 다음 뉴스의 이용량이 증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공되는 뉴스의 다양성도 확대되었다. 루빅스를 통해, 뉴스 

콘텐츠의 다양화, 뉴스 이용자 규모, 뉴스 체류 시간이 모두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카카오는 루빅스를 

모바일 다음 메인의 뉴스/연예/스포츠를 비롯한 대부분의 탭, 다음 

PC 메인의 뉴스/연예/스포츠, 카카오톡 채널 등까지 적용시켰다.

 루빅스는 실제 콘텐츠 서비스에서 나타난 특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를 기반으로, 다양한 추천 알고리듬을 앙상블(ensemble) 

하여 랭킹(ranking)된 추천 콘텐츠를 제공한다. 루빅스에 적용되어 

있는 알고리듬은 크게 사용자 그룹 맞춤 추천과 개인화 추천의 두 

부류로 구분될 수 있다. [표 1]

루빅스의 추천 알고리듬에 대해서는 이미 문서*1로 공개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도록 한다. 다음 장에서는 

루빅스에 최근 새롭게 도입된 지표 및 이를 이용한 알고리즘에 대해 

주로 다루고자 한다.

DRI(Deep Reading Index)에 대한 설명

도입 배경

루빅스 적용 후 2년 넘게 사용자 선호도의 메인 지표는 CTR(click 

through rate)였다. CTR과 같은 클릭 지표는 루빅스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콘텐츠 추천 알고리듬들의 메인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클릭 지표는 컨텐츠의 "제목"에 대한 사용자의 

반응만을 반영하고 있고, 소비 선택 빈도 외에 콘텐츠가 어떻게 

소비되는지는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클릭 지표만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추천하는 경우, 콘텐츠의 소비 양상과 태도를 온전히 

반영하기는 어렵다. 

 실제 콘텐츠가 어떻게 소비되었는지에 대한, 즉 "본문"에 

대한 사용자의 반응에 대한 측정은 지표 그 자체로서도, 추천 

알고리즘에 이용하기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하였다. 다양한 고민 

끝에 결국 "사용자들이 본문을 열심히 읽은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DRI(deep reading index, 열독률 지수)를 고안해냈다.

필요성 및 정의

이용자의 체류 시간은 같아도 취득하는 정보량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콘텐츠가 얼마나 열심히 읽혔는지를 체류 시간으로 바로 

가늠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본문 500자, 이미지 1개인 콘텐츠와 

본문 1,000자, 이미지 5개인 콘텐츠의 평균 체류 시간이 모두 

50초일 때, 이용자들이 두 콘텐츠를 동일한 수준으로 열심히 봤다고 

하긴 어렵다. 모바일 다음의 뉴스/연예 스포츠 기사의 본문 길이에 

카카오I 

추천 엔진의 진화: 

뉴스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글 | 성인재 tevin.sung@kakaocorp.com

카카오I의 추천 엔진 프로젝트인 루빅스를 리딩하고 있습니다. 

SAP Labs Korea와 네이버를 거쳐 현재 카카오에 재직하면서, 컨텐츠 추천, 정답 추천, 문맥광고, 

연관검색어 등의 프로젝트를 리딩하고 AI 및 머신러닝 알고리듬을 설계하였습니다.

[ 그림 1 ] 루빅스 개요

[ 그림 2 ] 루빅스 도입 효과 (2015년 8월 기준)

이용자의 뉴스 소비 패천이 기사 노출과 배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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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 루빅스의 콘텐츠 추천 방식

사용자 그룹 맞춤 추천 개인화 추천

특성 ·  콘텐츠들의 선호도를 실시간으로 측정

하여, 다수의 사용자가 관심을 보인 기

사 추천

·  Cold Start 사용자에게 기사 추천 가능

·  상대적으로 기사의 다양성이 증대되

어, 메인판 구성에 적합

·  사용자 개개인이 관심 있을 콘텐츠를 추천

·  기사를 본 기록이 있는 사용자에게만 기사 

추천 가능

알고리듬 멀티암드밴딧(Multi-Armed Bandit)을 

이용한 사용자 그룹별 추천

협업필터링(Collaborative Filtering), 

주제어 기반(Topic Keyword-based) 등

적용서비스 다음 모바일 메인의 뉴스를 비롯한 대

부분 탭, 다음PC메인 뉴스/연예/스포츠, 

카카오톡채널

카카오톡채널

2015년 6월, 카카오는 인공지능에 의한 뉴스 서비스 체계를 모바일 

다음에 전면 도입했다. 국내 인터넷 업계에서는 최초의 일이었다. 

그리고, 올해 4월 카카오는 PC(Personal Computer)에도 같은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러한 확대 적용은 지난 2년 간 

확인된 인공지능 체계의 성과가 반영된 결과다. 그리고 2017년 

9월, 카카오는 뉴스 서비스에서 또 다른 혁신을 시도한다. 이용자가 

실제 콘텐츠를 읽은 시간을 파악하는 지표를 기존 알고리듬에 

결합시킨 것이다. 새로운 변화의 등장 배경, 그리고 결합 방식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이번 글에 담았다.

노출 뉴스 수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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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목표 및 방향

지금까지 루빅스의 도입 배경과 추천 알고리즘, 그리고 DRI란 

무엇인지, 루빅스 추천에 DRI를 도입한 후의 효과 등을 살펴보았다. 

현재도 사용자 반응 데이터를 기반으로 꾸준히 루빅스의 성능 

평가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알고리즘 및 시스템 

개선작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7년 9월부터, 기사 제목과 본문에 대한 사용자 반응을 

모두 반영하여 추천하는 DRI-CTR앙상블 알고리즘이 루빅스에 

도입되었고, 다음모바일메인 뉴스/연예/스포츠에 적용되어 서비스 

중이다. 향후 루빅스에 DRI를 도입함으로써 나타난 체류시간 

상승이 재방문률 상승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측정할 

예정이다. 체류시간의 상승은 곧 사용자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고, 만족도의 상승으로 인해 보다 더 

자주 서비스를 방문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재방문률의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다. 예상과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면, 사용자에게 보다 

높은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재방문을 이끌어낸,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른 체류 시간 중앙값을 플로팅(plotting)한 [그림 3]을 살펴 보면, 

콘텐츠의 정보량을 나타내는 값의 하나인 본문 길이가 체류 시간과 

상관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콘텐츠에 포함된 정보량에 따른 기대 체류 시간과 특정 콘텐츠 체류 

시간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로 개발된 것이 DRI이다. 

DRI는 기대 체류 시간 대비 해당 콘텐츠의 체류 시간의 상대적인 

크기로 정의된다. 다시 말해, "상대적인 체류 시간"을 통해 사용자의 

본문 선호도를 측정한다.

DRI 적용 효과의 예시

DRI는 콘텐츠가 본문에서 제목에서 예상되던 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를 발견해 낼 수 있다. [그림 4]는 사용자들이 제목과 본문의 

불일치를 체감한 경우가 많은 기사의 예이다. 야구 관련 기사로 

예상하고 클릭을 했으나, 실제 본문 내용은 e스포츠라서 이탈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 뉴스 기사이다. 이 기사의 

DRI는 -97%로 매우 낮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DRI-CTR 앙상블 기반 루빅스 추천

DRI-CTR 앙상블 소개 및 랭킹 방식 비교

기존 루빅스 추천의 기반이었던 CTR에 DRI가 추가된 루빅스 

알고리듬을 소개하고자 한다. DRI를 CTR과 앙상블(ensemble)하여, 

DRI의 총합을 최대화하도록 목적함수(objective function)가 

정의되었다. CTR 기반, DRI 기반, DRI-CTR 앙상블 기반으로 사용자 

그룹 맞춤 추천을 한 경우는 각각의 특성은 [표 2]와 같이 정리된다.

DRI-CTR 앙상블 기반은 제목과 본문에 대한 사용자 반응을 모두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DRI는 기대 체류 시간 대비 해당 

콘텐츠 체류 시간의 상대적인 크기로 정의되고, DRI-CTR 앙상블 

기반 추천 랭킹은 DRI의 합을 최대화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체류 

시간의 간접적인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DRI 도입의 효과

CTR랭킹 대비 DRI-CTR 앙상블 랭킹으로 사용자 그룹 맞춤 추천 

시의 지표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진행한 결과, [그림5]와 

같은 지표 변화를 보였다. 모바일 다음 메인의 뉴스 / 연예 / 스포츠 

전체를 대상으로 측정된 지표이다.

DRI가 랭킹 요소에 추가되면서, 끌리는 제목을 가진 기사들이 

상대적으로 적게 추천되기 때문에 '1인당 평균 페이지뷰(page 

view)'가 소폭 하락했다. 그러나, 사용자들이 보다 열심히 읽을 

만한 기사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1뷰(view) 당 평균 체류 시간"이 

상승하여, 결과적으로는 '1인당 평균 체류 시간'이 상승했다. DRI-

CTR 앙상블 기반 추천 랭킹을 통해, 제목과 본문에 대한 사용자의 

반응을 모두 기사 추천에 반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더불어 총 체류 

시간도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1 참고 | 박승택, 성인재, 서상원, 황지수, 노지성, 김대원. (2017). 기계학습 기반의 뉴스 추천 서비스 구조와 그 

효과에 대한 고찰: 카카오의 루빅스를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4권 1호, 5-48. 

[ 그림 3 ] 콘텐츠 본문 길이에 따른 체류 시간

[ 그림 5 ] CTR랭킹 대비 DRI-CTR 앙상블 랭킹의 지표 변화량

[ 그림 4 ] 콘텐츠 특성에 따른 DRI 예

[ 표 2 ] 랭킹 방식 비교

랭킹 CTR 기반 DRI 기반 DRI - CTR 앙상블(Ensemble) 기반

시간에 따른 변동성 높음 낮음 중간

반영되는 사용자 반응 제목 본문 제목과 본문

+6.6%

뷰당 체류시간 인당 PV 인당 체류시간

-2.1%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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